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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일 펜실바니아 허쉬시에 있는 Giant Center 

링크에서는 북미아이스하키(NHL) 경기를 벌이고 

있던 홈팀 허쉬와 원정팀 빙엄턴 선수들이 1시간

여 동안 경기를 멈추고 링크로 던져진 곰인형을 수

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. 링크에 쌓인 곰 인형은 

이날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들이 던진 것이었다. 관

중들은 왜 경기 도중 곰 인형을 링크로 던졌을까? 

사실 이맘때 NHL 경기에서 이런 진풍경을 목격

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. 이 곰 인형들

은 지역 자선단체에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하

는데, 벌써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북미 아이스하키

의 전통이다. 경기 도중 첫 골이 터지면 관중들은 

일제히 곰 인형을 링크로 던진다. 

이날도 첫 골이 터지자 환호하던 팬들이 들고 있

던 곰 인형을 아이스링크로 던졌다. 이날 링크에 산

더미처럼 쌓인 곰 인형의 숫자는 무려 34,798개로 

역대 최다였다. 이전 최다 기록은 서부 하키 리그의 

캘거리 히치맨이 2016년에 세운 28,815마리였다.

빙판 위에 쌓인 곰 인형을 치우는 선수들은 짜증

은커녕 오히려 신이 났다. 인형들을 치우는 데만 1

시간 가까이 걸렸다. 이 인형들은 지역 내 복지 시

설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됐다.

손흥민(26·토트넘)이 마침내 유럽 무대 통산 100호골

을 달성했다.

손흥민은 6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

2018~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(EPL) 15라운드 사

우스햄턴전에서 2-0으로 앞선 후반 10분 추가 골을 터

뜨렸다. 지난달 25일 첼시전에서 뒤늦게 리그 1호골을 

신고한 손흥민은 리그 2호이자 올 시즌 4호골을 기록

했다. 이 골로 손흥민은 유럽무대 통산 100호골을 달성

했다. 한국 선수가 유럽‘빅 리그’에서 100골을 돌파한 

건 차범근 전 감독 이후 역대 두 번째다. 차 감독은 1978

년부터 1989년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만 121골을 넣

었다. 

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뛰던 2010년 

10월 쾰른을 상대로 첫 골을 기록했다. 그동안 함부르

크에서 20골, 레버쿠젠에서 29골을 넣었다. 2015년 8월 

잉글랜드 토트넘 이적 후 이날 현재 51골을 기록했다. 

손흥민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“경기 뛸 때는 (100호골

이라는 것을) 잊어버리고 있었다. 경기 후 동료가 와서 

알려줬다.”며“내겐 너무 영광스러운 골이다. 영광스러

운 선물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축구 할 날이 더 많다. 앞

으로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.”고 말했다. 

손흥민의 쐐기골로 3-1로 승리한 토트넘은 리그 3위  

(승점 33)로 올라섰다.

타이거 우즈(43)가 2019년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

열리는 프레지던츠컵에 미국 대표팀 단장을 맡았

다. 선수로도 필드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6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2019년 프레지던츠컵

이 열리는 호주를 방문 중인 우즈는 전날“내가 자

력으로 출전 자격을 획득하면 선수로도 뛸 것”이

라며“아직 대회는 1년이나 남았다.”고 말했다.

프레지던츠컵은 미국과 세계연합팀의 남자 골프 

대항전이다. 다만 미국과 유럽의 대항전인 라이더

컵이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팀에서 유

럽은 제외된다.

격년제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에서 우즈는 2019

년 대회 미국 대표팀 단장으로 선임됐다. 단장은 선

수 기용 등의 권한을 가진다. 프레지던츠컵에서 미

국 대표팀 단장이 선수 역할을 겸한 것은 1994년 

NHL 아이스링크 덮은 ‘곰인형’손흥민, 유럽 통산
‘100호골’ 달성

우즈, 내년 프레지던츠컵 단장 … 선수로도?

매년 12월만 되면 미국과 캐나다 아이스하키에서 

펼쳐지는 곰 인형 던지기 행사는 25년 전, 한 구단

이 팬들의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마케팅으로 시작

했는데, 지금은 하나의 문화가 됐다. 아이스하키는 

물론 농구와 축구로 또 북미를 넘어 유럽과 호주에

서 따라 하기도 한다.

팬들은 원래 링크에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되지만 

그 금기를 깨는 행위가 허용돼 즐거워하고, 또 뜻깊

은 기부까지 할 수 있다.

팀마다 더 많은 곰 인형을 모으기 위해 또 더 색다

른 방식의 이벤트를 준비하며 경쟁하기도 한다. 애

드먼턴 선수들은 아예 곰 장식이 있는 유니폼을 입

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.

헤일 어윈이 유일한 사례다.

미국 대표팀은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8명

은 최근 2년간 대회 성적에 따라 선발되고 나머지 4

명은 단장 추천 선수로 채워진다. 현재까지 미국 선

수 중에서 프레지던츠컵 포인트 순위 16위에 머무

는 우즈는“만일 자력으로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

을 올리지 못하면 부단장이나 선수들과 상의해서 

누구를 추천할지 정해야 한다.”고 설명했다.

우즈는 역대 프레지던츠컵 통산 성적 24승 1무 

15패로 26승의 필 미컬슨(미국)에 이어 미국 선수 

중 다승 2위에 올라 있다.

2019년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는 12월 9일부터 

호주 로열 멜버른 골프클럽에서 열리며 미국 단장

은 우즈, 인터내셔널 팀 단장은 어니 엘스(남아공)

가 맡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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